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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어머니는 우리가 천국의 안전한 항구에서 여정을 마칠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활기를 

주시려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T. S. 설리반, 희망의 성모님, 54쪽) 

 

1947년, 허먼 마티아스와 메리 마가렛 레그너 마티아스는 실비아가 태어난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오하이오주 벨뷰로 이사했다. "실비아"라는 이름은 희망을 뜻한다. 

가족은 벨뷰에서 번창했고 1956년까지 일곱 명의 자녀가 더 태어났다. 실비아는 오하이오주 

벨뷰에서 노틀담 수녀회를 알게 되었으며, 1960년 톨레도에 있는 노틀담 아카데미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원자가 되었다. 

수녀는 교육학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해 2년간 오하이오주 톨레도, 노틀담 익스텐션 대학에 

재학한 다음 톨레도의 메리 맨스 대학에서 학위를 마쳤다. 이 과정은 톨레도 교구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교사 생활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녀는 성실한 교사로서 21년 

동안 조용히 학업과 삶의 교훈을 가르쳤다 

수녀의 석사 학위는 연구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델포스와 노틀담 아카데미에서 

고등학교 사서로 25년간 근무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천성적으로 꼼꼼한 

사람이었기에 학교 도서관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수녀의 

기쁨이었다. 학생들이 찾기는 너무 어렵지만 학습 과제를 위해 필요로 하던 자료를 찾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이 모든 것은 수녀가 톨레도 교구 문서실에서 보낸 9년의 삶을 위한 훌륭한 

배경이자 준비였다. 수녀는 사무국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유물을 

정리하는 것을 즐겼다. 

수녀는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으며, 독실하고, 친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군중 

속에서는 쉽게 간과될 수 있었다. 주목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녀는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해변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캘리포니아의 가족을 즐겨 방문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암은 삶의 일부가 되었고, 결국 소중했던 문서실 작업을 포기해야 했다. 

상태가 악화되어 더 이상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로사리 케어 센터로 이전했다. 

그곳에서는 괜찮아 보였지만, 암이 폐로 전이되었다. 수녀는 오하이오주 실바니아에 있는 

노스웨스트 오하이오 에베이드 호스피스 센터로 옮겨갔고, 이틀 후인 5월 14일 수요일 저녁, 

성 마티아스 축일에 세상을 떠났다. 수녀들은 메리 나딘 수녀의 성이 마티아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이제 수녀가 희망의 성모님의 품에 안겨 천상의 아름다움을 누리기를 바란다. 


